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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. 서론 

  1998년 이래 2015년 12월 말 현재에 이르기까지 북한

이탈주민의 누적 수는 28,795여명에 이른다. 이들의 대

부분은 북한사회에서와 탈북의 과정에서 극심한 생활의 

어려움을 경험한 자 들이다. 본 연구는 그들이 남한사회

로 유입된 이후 그들의 삶의 질 정도를 파악함으로써 그

들이 남한사회에서 융화하며 살아가는데 있어 진정으로 

필요한 것이 무엇이며, 생활의 질의 정도를 높이기 위한 

방법은 무엇일까를 찾아보려는 일련의 시도이다. 본 연

구는 질적연구의 방법을 택해 15여명의 인터뷰이를 대상

으로 할 것이다.

Ⅱ. 연구방법

1. 연구참여자 선정 및 주요 특성

  본 연구의 참여자는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며 연구자와

의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참여에 동의한, 사이버대학교에

서 교육 경험이 있었거나 교육 중인 전체 15명의 여학생

이다. 본 연구의 연구방법인 질적연구는 양적연구와는 

달리 표본이 얼마나 대표성을 띠는지 또는 연구를 일반

화 할 가능성이 있는지 보다는, 얼마나 깊이 있고 풍부한 

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. 본 연구에서는 

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연구 참여자로부터 얻을 수 있는 

자료가 최대화될 수 있는 대상을 선정하고자 유의하였

다.

2. 자료수집

 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연구자가 재직하고 있는 S사이

버대학교와 2개 이상의 타 사이버대학교에서 공부했거나 

공부하고 있는 15명의 북한이탈주민 여학생을 대상으로 

2016년 4월부터 8월까지 약 5달 간 진행한다. 연구 참여

자들에게 그룹 설문조사와 그들 자신의 개념과 경험을 

언어로 이야기하게 하는 심층면접기법을 통해 자료를 수

집하였다. 본 발표에서는 5명의 사전 인터뷰와 기존의 

연구자료를 참고하였음을 밝힌다.

3. 분석방법

  본 연구에서 자료의 분석은 몇 가지 구체적인 주제 분

석 과정을 거쳤다. 먼저 녹음된 내용을 연구자가 여러 번 

들으면서 필사된 내용과 어디가 다른지를 찾아내면서 내

용을 확인하고, 진술들을 공통된 주제별로 묶어 따로 정

리하였으며, 도출된 주제들을 비교분석하여 관련된 주제

들과 구분되는 주제 등을 분리시켜서 현상에 대한 본질

적 주제를 결정하고 이를 기술하였다.

Ⅲ. 사이버대학교 북한이탈주민 학생들의 
삶의 질에 대한 연구

  기존의 참고자료와 인터뷰 분석의 결과를 정리하면 아

래와 같다.

  첫째, 북한이탈주민 학생들의 대부분은 경제적인 문제

와 남한사회에 대한 기대감에 더하여 부모세대가 남한출

신으로 부모의 권유가 크게 작동하여 탈북으로 이어졌다

는 점이다. 그리고 이들은 다소의 차이를 보이고는 있으

나 남한에서의 삶에 대부분은 만족하는 모습을 보이고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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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약

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 학생들에 대한 2차 년도 연구로(2014년도 연구 : 북한이탈주민 학생들의 교육경험과 그들의 필요), 전체 

온라인 대학교 중 가장 많은 수의 북한이탈주민학생을 보유하고 있는 서울사이버대학교의 학생들의 삶의 질 정도를 파악하는데 

목적을 두고 있다. 본 연구는 그들의 삶의 질 정도를 파악함으로써 그들이 남한사회에서 융화하면 살아가는데 있어 진정으로 필

요한 것이 무엇이며, 생활의 질의 정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를 찾아보려는 일련의 시도이다. 본 연구는 질적연구의 

방법을 택해 15여명의 인터뷰이를 대상으로 할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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있다.

  둘째, 심층 면담자들의 거의 대부분은 직업과 관련하

여, 남한사회에 정착한지 6~10년 정도 된 이들은 생활이 

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. 이들은 남한사회

에 유입된지 얼마 안 되는 이들(0~3·4년)과 비교하면 

적어도 기초생활수급자는 면한 경제생활을 유지하는 모

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. 이는 달리 표현하면 의·

식·주 면에서 풍족하지는 않더라도 크게 어렵지 않은 

생활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.

  셋째, 인터뷰의 결과 사이버대학교를 졸업했거나 재학 

중인 북한이탈주민학생들은 하나원 출신의 선배들로부터 

남한사회에 연착륙하기 위해서라도 대학교육이 필요하

고, 북한사회에서 고등학교 교육 정도를 이수했다면 일

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사이버대학에 입학하라는 권

유를 받았고, 이를 실천에 옮긴 이들이 대부분이라는 점

이다. 한편, 학업에 있어서는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기는 

하나 결과적으로 대학교육이 직업의 선택과 삶의 질 향

상에 큰 도움을 주었음에 모두 동의하고 있다.

  넷째, 기본적인 경제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월에 필요

한 비용으로는 200~300만원을 얘기하고 있으나, 월 소득

이 그 액수에 이르는 졸업생 혹은 재학생은, 남한사회로 

유입된 햇수, 학력정도 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.

  다섯째, 북한이탈주민학생들의 취미/여가생활의 대부

분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등산, 운동 등이었

으며, 여가/문화활동의 경우 신문일기/독서, TV시청, 영

화관람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. 한편 이들에게서 공통적

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이상의 

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.

  여섯째, 가정 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전제품으로, 기

본적인 것(예 : TV, 냉장고, 컴퓨터, 김치냉장고 등)은 갖

추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, 이는 경제생활의 정도에 따

라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.

Ⅳ. 결론

  앞에서의 분석을 중심으로 북한이탈주민학생들이 남한

사회에서 융화하며 살아가는데 있어 진정으로 필요한 것

이 무엇이며, 생활의 질의 정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을 구

조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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